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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쓰망고는 

행동하는 청소년들과 

지지하는 어른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 입니다. 

 

모든 청소년이 스스로 배움의 주체가 되는 세상을 위해 

어디든 배움터가 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본 콘텐츠는 

씨프로그램의 투자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씨프로그램은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미션으로 놀이와 교육의 영역에 투자하는  

벤처기부 (Venture Philanthropy) 펀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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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단 소개 

 

박정빈, 청소년  

창덕여중 재학생 (3 학년). 체인지메이커 동아리장으로 활동.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대상  

성 교육 내용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 ‘잼성시간’ 리더 

 

고두리, 청소년 

전인고 졸업생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1 학년). 고등학교 3 년 내내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진행. 교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매점 및 학생들을 위한 휴게실 마련, 협동광장 조성 등) 

 

김하늬, 유쓰망고 대표 

LA 와 서울을 오가며 미국의 공교육 혁신 사례들을 국내에 소개하며 교육 관련 정책 및 환경 컨설팅. 

<SXSW EDU 2018 탐방 보고서> 집필, 중학교 선택 교과 <체인지메이킹> 집필, <디퍼 러닝> 번역 

 

허경진, 유쓰망고 전략기획 디렉터 

강원도교육청대변인실 및 정책기획관실 담당 주무관 경력 7 년 (학부모 기자단, 학생 기자단, 

체인지메이커, 학교협동조합 업무 등) 후 유쓰망고에서 교육 혁신 운동 시작 

 

임규연, 교사 

서울 미래학교 창덕여중 휴직 (영어교사). 체인지메이커 동아리 및 캠프 1 기를 운영했음. 현재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에서 Language and Literary Education 석사 재학 중 

 

허경덕, 장학사 

강원도 인제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 (초등교사 17 년 경력, 영어전담교사). 교사들의 자율성을 믿고, 

행정 기관이 더이상 행정 기관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세상을 꿈꾸는 장학사  

https://www.youtube.com/channel/UC1R7u1-NVULgaKceGr_-s_A
https://blog.naver.com/youthmango/221221228800
https://blog.naver.com/youthmango/22149586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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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컨퍼런스는 학생 중심의 ‘리얼 월드 러닝(Real-world Learning)*’을 학교 시스템에 

도입한 빅픽처러닝 학교 네트워크의 교육자와 학생들이 1 년에 한 번씩 모이는 장이다. 
*Real-world Learning: 실제 세상에 기반한 배움. 실생활에서 접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장 체험이나 

실습을 통해 지식이 실제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배우는 방식.  

 

책 <학교를 넘어선 학교, 메트 스쿨>, <넘나들며 배우기>와 다수의 인터뷰 기사로 

국내에 잘 알려진 비영리 교육 단체 ‘빅 픽처 러닝(Big Picture Learning)’ 공동 설립자 

엘리엇 워셔(Elliot Washor)와 데니스 리키(Dennis Littky)는 실험 학교인 메트 스쿨(the 

Met: The Metropolitan Regional Career and Technical Center)의 성공 모델을 

확산함으로써 미국 공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1995 년부터 활동해 오고 있다.  

 

빅픽처러닝 모델의 모태가 되는 메트 스쿨은 학교를 넘나들며 배우는 배움(Leaving 

to Learn)을 강조한다. 관심사에 기반한 인턴십 프로그램과 학생 주도 프로젝트, 

무학년 담임 제도인 어드바이저리(Advisory)를 특징으로 한다. 학생들은 평균 일주일에 

두 번 인턴십 현장에서 현장 멘토와 만나고, 나머지 시간은 어드바이저 그룹과 함께 

개별 학습 목표를 세워 프로젝트를 통한 교과 지식을 습득한다. 영어, 수학, (학교에 

따라 체육) 과목만 교과 담당 교사가 있고, 그 외의 교과는 어드바이저가 지도한다. 

 

메트 스쿨과 동일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의 네트워크가 바로 

빅픽처러닝이다. 리얼 월드 러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천하려는 학교라면 누구나 

빅픽처러닝 학교 네트워크에 함께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학교임을 의미한다.  

 BIG BANG  

2019 

https://www.bigpicture.org/apps/pages/index.jsp?uREC_ID=422935&type=d&pREC_ID=923039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021486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8573546
http://www.bigpicture.org/
http://www.themethighschool.org/
http://www.themethighschool.org/


 5 

 
 

 

 

 

 

 

 

 

 

 

 

 
메트 스쿨과 빅픽처러닝의 관계도 

 

 

빅픽처러닝은 지난 25 여 년간 미국 내 16 개 주에서 65 개가 넘는 학교(50 여 개가 

공립 학교), 전 세계 80 개가 넘는 학교에 학생 개별 관심사에 맞춘 리얼 월드 러닝 

모델을 확산해 왔다.  

 

본 리포트는 빅뱅 컨퍼런스에서 만난 메트 스쿨을 포함한 미 전역의 빅픽처러닝 학교 

재학생/졸업생과 어드바이저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개별화된 배움, 실제 세상에 

기반한 학생 주도 배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BIG PICTUR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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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아일랜드 주에 있는 메트 스쿨 같은 곳을 본보기 삼아야 합니다. 

학생들 개개인에 주목함과 동시에,  

직접 해 보는 훈련을 통해 이들이 앞으로 갖게 될 직업세계를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 2010년 3월 1일에 있었던 'Grad Nation’* 축사 중 
*미국의 학업 중퇴율을 낮추고 성공적인 대학, 직업, 삶을 준비시키기 위한 10 개년 캠페인 

 

 

 

 

 

 

 

 

 

 

 

빅픽처러닝 모델 용어 설명 

 

어드바이저:  

빅픽처러닝 학교에서 어드바이저들은 각 개별 과목 교사들이지만 교과목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들의 역할은 학생들의 인턴십과 개별화된 학습 계획을 관리하는 데 있다. 이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어드바이저들은 가정 방문과 학생 개별 상담을 기본으로 한다.  

 

멘토:  

대학 교수, 의사, 기업가, 기획자 등 학생들의 관심사와 열정과 연결될 수 있는 현업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이든 멘토가 될 수 있다. 한 명의 멘토 당 인턴십 참여 학생 수는 보통 1-

3명 이지만, 회사 크기에 따라 다르다. 동물원이나 병원 같은 곳은 20명까지도 받는다. CSI에서 

제공하는 인턴십은 장례식이나 영안실에서 하기도 하고, 천문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MIT 

천문학과 교수 밑에서 인턴을 하기도 한다. 학교 졸업 후 학생을 채용하는 멘토들이 많다. 

 

  

https://www.youtube.com/watch?v=pNqlkWYSh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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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빅뱅 컨퍼런스에 간 이유 

 

누가 꾸는 꿈이든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학교가 있다. 바로 빅픽처러닝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들이다. ‘한 번에 한 아이씩’을 모토로 하는 빅픽처러닝 학교들은 

학생의 흥미를 단초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턴십을 기반으로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 과정에 어드바이저(advisor, 교과목 교사 대신 진로 상담 및 자원 

연계, 학습 목표 설계 등의 역할을 하는 담임 교사)는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4 년을 

함께하며 학생의 배움에 동반자이자 조력자가 된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자신의 관심사와 동떨어진 

교과지식을 습득하는 데 쓰는 동안, 빅픽처러닝 학교 학생들은 헬리콥터 정비소, 

천문대, 교육청 등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에서 보낸다. 학교 밖 

배움의 장면에는 멘토가 있다. 해당 분야에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학생이 

1:1 로 매칭되어 학생들의 배움을 깊게 하고, 학생의 인생 설계에 의미 있는 어른으로 

동행한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실제 학교 밖 삶의 현장에서 본인의 

인생을 꾸려가게 된다. 헬리콥터 엔지니어로, 인류가 몰랐던 우주의 비밀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육 정책가로 자신의 삶에 진정한 

주인이 된다. 이러한 경험은 일상생활에서 배움에 대한 동기와 참여를 불러일으킨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빅픽처러닝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내고,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여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들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실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배움은 

어떤 모습일까? 20 여 년간의 경험이 녹아있는 빅픽처러닝 모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을 찾기 위해 빅픽처러닝 네트워크가 매년 주최하는 빅뱅 컨퍼런스로 향했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세션들에 기대와 의심을 품고 떠난 길에서 얻은 배움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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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행동하는 청소년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역량이 중시되고 있다. 지식 중심 교육 패러다임에서 역량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어떤 역량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교육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가만히 교실에 

앉아서는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성장 마인드셋 같은 21 세기 역량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몸을 움직이고, 학교 밖으로 나서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지식을 적용해 볼 때 21 세기 역량은 자연적으로 길러진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실제 세상의 경험을 강화할 수 있을까?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외부 강사를 학교로 초대하거나 방학 때 진행하는 단기 캠프 같은 일회성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할까? 

 

흔히 국내에서 ‘고등학교 인턴십’을 떠올리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 현장이나, 

대안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떠오른다. 혹은 생활기록부에 화려한 

이력을 추가해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20 년 전에 인턴십을 일반 학교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있다. 바로 

빅픽처러닝 모델의 모태가 되는 메트 스쿨이다. 

 

메트 스쿨은 ‘인턴십에 기반한 학습(Learning Through Internship, 이하 ‘LTI’)’이란 

개념을 만들고 실험한 성공 요인을 추출해 빅픽처러닝 모델을 만들었다. 빅픽처러닝 

학교에서는 인턴십을 통해 ‘일 경험’을 남겼다는 이력 보다는 ‘일을 통해 배우는 

지식과 스킬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연결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인턴십이 학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또, 이 인턴십이 특별한 이유는 특정 

그룹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이다. LTI 는 진로의 형태도, 학습 레벨도, 진학 

의사도 관계없는 모두를 위한 학습법이다. 빅픽처러닝에서 말하는 LTI 는 직업체험을 

통해 학문적 배움과 정서적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모델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진로를 찾는 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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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I 는 일반 공립학교의 학생들이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를 현장에서 접하며 학문에 

흥미를 높이고, 현장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 올바른 직업의식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미리 인식하고 깨닫게 한다. 모든 

학생이 자연스럽게 ‘내’가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빅뱅 컨퍼런스 학생 참가자 단체사진  ©유쓰망고 

 

지금부터는 빅뱅에서 만난 12 명의 청소년들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형태가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는지 다음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보겠다. 

 

1. 관심사 발견하기 

2. 실제 세상과 관계 맺기 

3. 역량 중심 커리어 만들기 

4.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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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심사 발견하기 

1) ‘내’가 기획하는 프로젝트와 인턴십  

빅픽처러닝 학교에서 학생들은 프로젝트와 인턴십을 통해 자신의 배움을 디자인해 

간다. 스스로 기획하는 프로젝트와 원하는 곳에서 진행되는 현장 경험을 통해 작은 

관심사를 키워가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던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기도 한다. 

 

캐나다에 첫 번째로 생긴 메트 스쿨이자 올해로 개교 10 주년을 맞는 세븐 옥스 

디비전(Seven Oaks School Division Met School) 고등학교 졸업반에 올라가는 여학생 

두 명, 자스민 두(Jasmine Do)와 메그 보쉼(Meg Boshm)의 지난 3 년간의 학교생활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얼핏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학생들이 직접 하고싶은 활동을 주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메그 쟈스민 

  

9 학년: 교실 공간 배치 계획, 암 연구, 운동 

장비 수집 

10 학년: 필라델피아로 여행 계획 세우기, 

이빨이 카페인에 이가 얼마나 썩는지 실험, 

패션쇼 프레인스토밍 

11 학년: 패션쇼, 웰니스 플랜, 학교 헌혈 

캠페인  

9 학년: 노숙인 분들을 위한 뜨개질 교육, 

풍력 발전 실험 

10 학년: 학교 헌혈 캠페인, 플라스틱 오염 

비디오 제작 

11 학년: 돼지 심장 해부, 항바이러스 연구 

표 1. 메그와 쟈스민의 학생 주도 프로젝트 종류 

 

물론 쟈스민과 메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흰 백지에 무엇을 그릴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어디까지 완성하고 싶은지, 

만족할 만큼 완성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는 

것은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15 세 청소년들에게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https://www.7oaks.org/Met/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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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그 쟈스민 

  
9 학년: 카페, 치과, 사진사, 광고/마케팅 회사 

10 학년: 치과, 온라인 과일 배송 업체, 

레스토랑, 모델 에이전시, 

11 학년: 모델 에이전시, 웨딩업체, 기업 컨설팅 

회사 

9 학년: 유기묘 센터, 동물 병원 

10 학년: 약국, 안과, 비영리단체 굿윌  

11 학년: Manitoba 대학 소재 바이러스 

연구실 

표 2. 메그와 쟈스민의 인턴십 종류 

 

 

“학교 설명회에 갔다가 인턴십 등 다양한 기회 때문에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첫 학기가 시작하고 막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니까 사실 

무섭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씩 도전하다 보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점점 더 제가 원하는 것이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 쟈스민 

 

지난 3 년간 이 두 학생의 어드바이저를 하고 있는 제인(Jane)은 “신입생 때는 사실 

학생들이 곧바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당연하다. 쟈스민의 경우 첫 

시작을 어려워했다. 그때 첫 프로젝트로 가장 쉽게 해 볼 수 있는 걸 제안했다”고 했다. 

일단 해 보면서 가지를 쳐 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 1 의 오른쪽 칸이 쟈스민의 프로젝트 변천사이다. 어드바이저의 권유로 진행한 

지역 복지센터의 노숙인 대상 뜨개질 교육을 제외하고는 과학을 좋아한 쟈스민의 

관심사가 점점 가지를 뻗어가는 것이 보인다. 인턴십 경험들도 일관성이 생겼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일단 해 보는데 의미가 있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었지만 관심 있는 주제는 확실히 아니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었다. 

프로젝트나 인턴십의 시작이 ‘나’로부터 되어야 함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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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너의 작업인지, 학교에서 시켜서 하는 작업인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라” – 엘리엇 워셔 

 

빅픽처러닝 설립자 엘리엇 워셔가 학생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쟈스민과 

메그는 학교에서 항상 이 문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모토처럼 

되뇌게 됐다고 한다. 관심사를 알고 프로젝트와 인턴십을 기획해 나갈 수 있지만, 

반대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나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에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다. 프로젝트와 인턴십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학교가 아닌 

‘나’임을 잃지만 않는다면, 진짜 나를 그 안에서 찾는 건 시간문제다. 

 

 

2) 관심사가 계속 바뀌어도 괜찮아  

점진적으로 확장된 쟈스민의 관심사와는 달리, 표 1, 2 왼쪽 칸의 메그의 프로젝트와 

인턴십을 보면 그 종류와 깊이가 다양하다. 메그는 쟈스민보다 두려움 없이 호기롭게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갈피를 못 잡았다고 한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좋은 프로젝트(“Strong project”)의 

기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기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해요. 학생들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적당히 

도전적이면서도 너무 어려워서 감당이 안 될 정도는 아닌.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저는 제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실험을 해보는 걸 프로젝트로 했어요. 10 학년 

때 까지도요. 갑자기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빨이 얼마나 썩는지 너무 궁금해졌거든요. 

쟈스민과 메그의 발표 화면 캡쳐  ©유쓰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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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 번 실험하고 나니 너무 빨리 끝났고, 1 학기 내내 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이 친구(쟈스민)가 나에게 좀 더 복잡한 걸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평소에 옷을 좋아하는 저는 로컬 

브랜드들과 패션쇼를 기획해 

보기로 했죠. 이 프로젝트는 

11 학년까지 이어졌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꽤 규모가 있는 

패션쇼를 만들어볼 수 있었어요. 

수익금은 지역의 물 부족 원주민 

거주 지역에 기부했죠. 경험이 

쌓이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에게 적당한 목표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가장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메그가 3 년간 프로젝트와 인턴십을 통해 탐험한 주제는 다양하지만 거듭되는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 그녀만의 기준이 

생겨났다. 모델 에이전시에서의 인턴십에서 배운 스킬로 패션쇼를 더 꼼꼼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렇게 그녀의 프로젝트와 인턴십은 천천히 상호작용을 하며 

‘지금 관심 있는 것’으로 모아졌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인턴십을 경험한 친구는 비단 메그뿐만이 아니다. 빅뱅 

컨퍼런스에서 만난 다른 청소년들 역시 관심사가 바뀌는 게 당연해 보였다. 오히려 

궁금한 분야가 생기면 도전을 장려하는 분위기였다. 다양한 기회에 많이 노출될수록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갈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내슈빌 빅 픽처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그램 폴락(Gramm Polleck)은 전혀 관련이 없는 

세 군데 다른 곳에서 인턴십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별을 좋아해서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던 그램은 1 학년 때 망설임 없이 대학 연계 천문대에서 인턴십을 했다. 그런데 

발표 중인 메그 보쉼(Meg Boshm)  ©유쓰망고 

https://schools.mnps.org/nashville-big-picture-high-school/
https://blog.naver.com/youthmango/22160305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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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해보니 정말 어렵고 재미가 없었다. 수학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직접 응용하고 적용해 보는 게 적성에 맞지 

않았다.  

 

2 학년 때는 수의사에 관심이 많아서 동물 병원에서 

인턴십을 했는데, 멋져 보이는 일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수술대에 오른 동물을 만지지 못했다. 그램에게는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3 학년 때는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해 보는 

음악과 미술 관련된 일을 해봤고, 가장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됐다.  

 

“일단 대학 전공은 학부제로 운영되는 곳의 리버럴 아츠(Liberal Arts)를 선택했습니다. 

가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전공을 정할 거에요. 만약 제가 그냥 천문학을 좋아하니까 

천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으면, 대학교에 가고 나서야 안 맞는 걸 알고 중간에 나왔을 

겁니다. 1 학년 때 천문학 센터에서 인턴십을 해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생활 내내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아요.” 

 

그램은 고등학교 시절에 마음껏 생각을 행동에 옮겨보고 실제 세상에서 다양한 

분야를 탐구해봤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적은 전통적인 학교를 다닌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꼭 다양한 분야가 아니더라도 같은 분야에서도 직종별로 전혀 하는 일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럴 때도 인턴십 경험은 유의미하다. 샌디에고 메트 스쿨에 재학 중인 바네사 

캐스트로(Vanessa Castro)는 아빠가 뇌 질환을 앓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다. 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워낙 방대해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막연하기만 했다. 치과 인턴을 해봤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다. 현재는 

인근 초등학교 보건소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다. 바네사는 의료 분야 중에서도 어떤 

직종이 가장 잘 맞는지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관심사가 계속 바뀌어도 괜찮다. 세부 주제가 계속 바뀌어도 괜찮다. 내가 무엇을 더 

배울지 아는 것, 내가 무엇에 마음이 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메그와 그램, 

바네사처럼 직접 해보면서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해갈 수 있다. 

 

그램 폴락(Gramm Polleck) ©유쓰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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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세상과 관계 맺기 

 

 

 

 

관심사를 발견했으면, 이제 실제 세상과 더 깊이 관계를 맺을 차례다. 빅픽처러닝은 

‘ImBlaze’라는 앱 기반 인턴십 플랫폼을 2017년에 개발했다. 학교는 다양한 인턴십 

기회들을 한곳에 큐레이션 하고, 학생들은 관심사에 따라 해당 분야의 멘토를 보다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위의 이미지는 ImBlaze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나와있는 인턴십 현황과 “모든 학생들이 실제 세상의 멘토들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고 적혀있는 이들의 미션이다. 이 문장만 봐도 빅픽처러닝의 인턴십이 무엇을 

위한 활동인지 잘 드러나있다.  

 

인턴십 현장에서 일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멘토 어른과의 관계를 통해 실제 해당 

직종의 삶을 엿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빅픽처러닝의 LTI는 들여다볼수록 ‘멘토 

만들기’에 가깝다. 누구라도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작점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조직(학교)과 조직(회사)이 관계를 맺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 보다, 그 안의 사람(학생)과 사람(멘토)의 관계가 성립한 뒤에 

학생의 관심사에 맞춰 현장 기반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ImBlaze의 인턴십 가능 회사 목록에는 인사 담당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종의 현업에서 일하는 (멘토 역할을 수락한) 직원의 프로필이 나와있다. 이전에 

몇 명의 다른 학생들의 멘토를 했는지 기록도 볼 수 있다. 다만, 연락처는 인턴십이 

성사되어야 보인다.   

빅픽처러닝 인턴십 플랫폼 ImBlaze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쳐 

 

https://www.imblaz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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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가 뚜렷하거나 인턴으로 일해보고 싶은 곳이 분명한 학생은 ImBlaze 를 

이용하지 않고도 직접 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앞서 소개한 캐나다의 메그는 구글에서 

원하는 곳을 전부 찾아본 후 이메일만 50 군데 보냈다고 한다. 

 

시애틀에 있는 빅픽처러닝 학교인 깁슨 이크 공립 고등학교(Gibson Ek High 

School)를 막 졸업한 이본 마헤쉬(Evon Mahesh) 역시 스스로 자신의 멘토를 찾아 

나섰다. 이본이 마지막으로 인턴십을 했던 이사콰 교육지원청의 부교육장이 이본을 

위해 없었던 포지션을 만들면서까지 그를 인턴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멘토가 되어준 

것이다. 이본은 그 비결로 ‘물어보는 것의 힘’을 꼽는다. 

 

“제가 직접 교육 형평성 디렉터이자 

부교육장을 맡고있는 에밀리에 

하드(Emilie Hard)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인턴십 자리를 얻게 됐어요. 포용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를 통해 어떤 역량을 얻었고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썼습니다.그리고 흔쾌히 ‘예스!’라는 

대답을 받았죠. 제가 이 포지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졸업하고 다른 학생에게 이 포지션을 줄 수 있었어요. 이것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다른 친구들에게 강조하는게 ‘일단 물어봐!’ 입니다. 일해보고 싶은 곳이 

있어도 너무 거대해 보이고 큰 조직이라서 ‘날 받아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봐도 어차피 최악은 ‘안된다’는 대답을 들을 뿐이에요. 밑져야 

본전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단 물어보는 열정적인 고등학생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라는 사회에 영향력이 있고 

100 년 된 단체의 시애틀 지역 디렉터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인턴십을 시작한 경우가 

있어요. 경찰들이 인종, 성별에 대해 갖고 있는 암묵적 편견을 줄이는 일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죠.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 역량, 열정을 보여주면 돼요.  

교육지원청, ACLU 에서 인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 했었죠.” 

이본 마헤쉬(Evon Mahesh)  ©이본 

https://www.gibsonek.org/
https://www.gibsone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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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본은 멘토를 섭외하는 연락을 취할 때 자신의 관심사와 역량을 보여줄 충분한 이전 

경험들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쌓이지 않았거나 비즈니스 관계로 어른을 

대해본 적이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멘토 찾기에 나서는 일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샌디에고 메트 스쿨의 아냐 프라이스(Anya Price)는 신입생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아무래도 (만) 15 살을 인턴십으로 받아주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다들 16 세 

이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1 학년 때 3 번이나 매칭이 잘 안돼서 다른 친구들은 전부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저만 못하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 빅픽처러닝의 학습 모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멘토풀을 늘려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픽처러닝 학교들에는 LTI 를 담당하는 풀타임 

코디네이터가 최소 한 명에서 두 명까지 있다. 이본이 졸업한 깁슨 이크 고등학교에서 

이 일을 담당한 사람은 데이빗 버그 (David Berg)이다. 그는 2016 년 학교 설립 직후 

멘토풀을 만들기 위해 학교가 위치한 씨애틀의 특성을 백분 살렸다. 바로 차로 10 분 

거리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략하는 것.  

 

 

“지역적 특성상 학부모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기회다 싶었죠. 첫 

학부모회의 때 학교 기금 마련이니 학부모 참여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연락처만 적어 

달라고 했죠. 인턴십을 통한 학습 모델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인맥을 공유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또, 

저는 지역의 로터리 클럽이나 기업가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를 찾아다니며 우리 학교 소개를 하고, 

학생들에게 연락이 오면 친절하게 받아만 달라고 

하고 다녔어요.” 

 

 

그의 노력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가 만들어졌고,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연결된 다양한 부서 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 일부는 학부모이기도 하고, 

학부모를 통해 연결된 전문가이기도 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접근성 부서는 깁슨 이크 

학교의 특수교사와 협력하여 학교 현장의 인사이트를 제품 개발에 반영하기도 한다. 

데이빗 버그 (David Berg)  ©유쓰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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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로빈 로웰(Robin Lowell)은 어드바이저이자 멘토이다. 로빈을 멘토로 삼는 

학생 5 명은 최근 어댑티브 컨트롤러를 사용한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른 시력을 가진 아동들이 코딩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들의 프로젝트는 교육 접근성이라는 주제로 “What's New in Microsoft 

EDU” 시리즈에 소개되기도 했다.  

 

 

 
어드바이저 로빈과 5 명의 친구들 (유튜브 화면 캡쳐) 

 

데이빗은 ImBlaze 설립자이기도 하다. 인턴십 코디네이터이자 어드바이저로 일하며 

쌓인 노하우를 담아 인턴십을 통한 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새로운 기회 제안하기” 버튼을 누르면 학생이 직접 관심 있는 회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학기 초 혹은 멘토풀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때는 이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관심 있는 기업이나 단체를 찾아 10 개 이상 입력하도록 하기도 한다. 어드바이저는 

학생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이들의 관심 분야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인턴십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인식해 볼 수 있다. 지역 사회에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 기관, 회사들이 생기고, 실제 

관계를 맺은 멘토들의 풀이 늘어난다. 실제 세상과의 관계 맺기가 시작된 것이다. 꼭 

인턴을 했던 곳에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멘토를 통해 관련 업종에 대한 정보를 받거나 

다른 회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빅픽처러닝 모델을 적용한 학교들에서는 

96%의 취업률을 보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e0xdfGE7KgU&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e0xdfGE7KgU&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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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량 중심 커리어 만들기 
 
 
 

“빅픽처러닝 학교에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스킬셋(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제 이력서가 자랑스러운데, 이력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턴십 경험은  

이 학교에 온 다음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 이본 

(이본의 자세한 스토리가 궁금하면, 인터뷰 연재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참고) 

 

 

이본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턴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빼먹지 않고 언급한 단어가 있다. 바로 ‘이력서’. “인턴십을 하면서 이력서를 

만들어가는 거죠!”라는 말을 많이 했다. 처음에는 ‘스펙을 쌓는다고? 벌써부터 이력서 

관리?’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이 말하는 이력서 관리와 겉보기에만 좋은 스펙 쌓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관심이 없지만 있어 보이는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 지로 채워 나갔다. 

 

아냐는 현재 10 학년, 만 16 살이다. 하지만 San Diego Junior Theatre 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내가 그동안 길러왔던 역량, 실전 경험들 덕분에 뽑힐 수 있었다. 내 

이력서를 보면 안 뽑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7 살 때부터 미술을 좋아해 문화 예술 

쪽에 관심이 있던 아냐는 샌디에고 메트 스쿨에 오고 나서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일하기 직전 인턴십에서는 무대 감독 멘토와 함께 일했는데, 

사무실에만 있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외부 미팅도 많이 따라다녔다. 

하나의 무대를 준비하기 전에 필요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San Diego Junior 

Theatre 에서 무대 연출에 필요한 각 팀을 조율하는 일을 한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소피아 얼빈(Sofia Ervin)은 필름메이커가 꿈이다. 관련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현재 영필름메이커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소피아는 “우리처럼 고등학교 시절부터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으니 좋다. 

직접 내 삶을 설계하는 느낌이다. 실력 없는 사람으로 현장에 가고 싶지 않다. 나만의 

커리어를 지금부터 만들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https://blog.naver.com/youthmango/22161816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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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커뮤니티 오거나이저(Community Organizer)’라고 소개한 엠 헤이네스(M 

Haynes)는 시사 이슈에 관심이 많다. 졸업하기 직전까지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했다.  

 

 

 

 

 

 

 

 

 

 

 

 

 

 

 

 

 

 

 

 

 

 

엠의 이력서를 보면 그동안 어떤 일을 통해 무슨 역량을 길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캠페인 매니저로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대중 강연을 할 수 있는 스킬을 

길렀고, 회복적 정의 국립 센터와 Friends of Youth 에서의 인턴 경험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촉진자로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스킬도 갖추게 되었다. 실제 빅뱅 

컨퍼런스에서 엠은 “학생들에게 시사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 (How to engage students 

in current events)”이라는 세션을 운영하기도 했다.  

 

다양한 사회 참여 경력을 보여주는 엠의 이력서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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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에 기반한 일 경험으로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빅픽처러닝 학생들은 일찍부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게 뭔지, 부족한 점이 뭔지 끊임없이 성찰하며 성장한다. 역량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의 결과가 이력서로 정리되는 것이다. 비즈니스 

매너, 이메일 소통법 등 이력서에 적기 애매한 ‘기록되지 않은 배움(Undocumented 

learning)’까지 더하면 종이 한 장이 모자란다.  

 

빅픽처러닝의 LTI는 학생이 스스로 세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일터의 

멘토와 학교 안의 어드바이저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멘토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학생의 강점과 약점, 새롭게 길러진 역량에 대해 피드백을 준다. 

어드바이저는 인턴십에서의 경험이 학생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학생의 감정을 살핀다. 학생들은 이렇게 형성된 밀접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배움 또한 경험한다. 

 

멘토가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줄 

때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업무에서 키울 수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앞에서 

소개한 인턴십 앱 ImBlaze 가 

이를 효과적으로 돕는다. 출결을 

확인할 때 멘토가 학생에 대한 

평가를 입력하는데, 학생의 

링크드인(이력서 관리 및 구직, 

네트워킹을 위한 SNS) 계정과 

연결되어 있으면 학생이 자신의 

스킬로 입력한 역량들을 

“인증(Endorse)”해 줄 수 있다. 

ImBlaze 에 연결되어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당 학생의 링크드인 페이지에 반영이 되는 구조다. 본인이 생각하는 

스킬을 같이 일해 본 현업 종사자가 인증해 주는 거다. 해외에서는 구인 구직을 위해 

링크드인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빅픽처러닝 학생들은 역량에 

기반한 커리어 관리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멘토와 링크드인으로 연결되면 외부의 

누군가가 해당 학생에게 관심이 있을 때 언제든 추천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링크드인 Endorse 페이지 화면 캡쳐 

http://www.linked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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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갖기 

 

빅픽처러닝 학교 학생들은 졸업반이 되면 그동안 길러왔던 역량을 총동원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시니어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 인턴십 현장에서 찾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턴십과 관련 없는 새로운 주제를 찾아도 되는데, 시니어 

프로젝트 중 80%가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그 이유가 

궁금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어떤 프로젝트 건 ‘공동체에 

기반한(Community-based)’ 프로젝트여야  하는 미션이 있었다. 

이는 빅픽처러닝 교과과정에서 사용하는 다섯 가지 학습 목표(개인적 특질, 

커뮤니케이션, 경험적 추리, 양적인 추론, 사회적 논리) 중 개인적 특질을 길러주는 

항목에 속하기도 한다.  

개인적 특질에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창의력과 상상, 생산적인 마인드셋, 

웰니스’ 라는 네 가지 세부 역량이 있는데 그중 특히 첫 번째 역량에 눈길이 갔다. 

“나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리더십, 공감, 미래에 대한 책임감 감지, 지역사회 참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독려한다. 

재밌는 사실은 인터뷰를 했던 학생들이 하나같이 인턴십을 하는 것 자체가 

커뮤니티를 돕는 일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는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본은 헬리콥터 수리 회사에서 인턴십을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인턴으로서 

하는 일은 작은 부품들을 조립해서 헬리콥터의 일부를 바꾸는 일이지만, 일을 하는데 

‘헬리콥터’와 이 ‘친구’만 있을 것 같냐고 되물었다. 에어 트래픽과 연료등 헬리콥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나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워야한다. 

헬리콥터 하나를 만드는 데에 여러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고친 헬리콥터를 다른 사람들이 탄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있다는 

뜻이다. 결국 학생들은 인턴십을 하며 ‘나’를 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빅픽처러닝 학교 학생들은 인턴십을 통해 실제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인다는 사실을 배운다. 

https://www.themethighschool.org/apps/pages/index.jsp?uREC_ID=376959&type=d&pREC_ID=85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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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러닝은 세상에 대한 마인드셋을 길러주는 것 같아요.  

미국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국가입니다.  

네가 스스로 미래를 정할 수 있고, 네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빅픽처러닝에서는 네가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 이본 

 

 

LTI 를 통해 얻는 사회적 배움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인턴십 경험을 통해 학교 밖으로 

눈을 돌리면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 맺고 소통하며 일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지역 사회의 성장을 위한 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아냐는 지난 학기에 인턴십을 한 환경 비영리단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5 세 아동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정보를 담아 포스터와 엽서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자신의 강점을 더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렇게 인턴십 

현장에서 앞장서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공동체에 공감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스케이트보드에 심취해 있는 한 학생은 AS220  이라고 하는 예술가 협력 집단에서 

인턴십을 했다. 이곳에서 CNC  라우터,  레이저 커터,  유압 프레스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스케이트보드 데크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웠다. 이 친구의 시니어 

프로젝트는 직접 만든 스케이트보드를 전시하고 대중들에게 어떻게 기계를 사용해서 

스케이트보드를 만드는지 가르치는 워크샵을 진행한 것이다. 이 역시 내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주변에 나누는 행위이다. 

빅픽처러닝 학교 학생들은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억지로 강조하지 않아도 

프로젝트와 인턴십과 같은 학교 밖 경험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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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지하는 어른들 

 

“우리의 비전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디자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어른들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It is our vision that all students live lives of their own design, supported by 

caring mentors and equitable opportunities to achieve their greatest potential.” 

 

위의 문장은 학생 개개인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개별화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을 가능케 하는 학교 모델을 제시하는 빅픽처러닝의 비전이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어른”의 존재는 어드바이저리 제도로 구현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LTI 를 통해 제공된다. 또한, 빅픽처러닝은 개별화 학습을 디자인하는 

세 가지 원리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학습은 각 학생의 관심사와 목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둘째, 학생의 교육과정은 반드시 실생활(real-world)에 존재하는 장소와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능력은 그들의 실제 수행 능력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원리가 한 사이클을 이루며 

반복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지지하는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드바이저리 제도를 이끄는 어드바이저와 

LTI 의 핵심이 되는 멘토, 그리고 수시로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을 봐줄 때, 한 

학생의 잠재력은 최대로 발휘된다. 

학생들이 본인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Bigpictur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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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설계하며 인턴십을 통해 실제 사회에서의 경험을 배움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빅픽처러닝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어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지, 이들의 역할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해보겠다. 

1. 사회적 지지 

2. 개별화 학습 디자인 

3. 관계 형성 

4. 온전한 믿음 

 

 

 

1. 사회적 지지 

 

미국의 연구 기관 My Ways 에 따르면, 학생의 배움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는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 발전적 관계 (Developmental Relationships), 연결 

(Connections)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회적 자본은 아래 그림과 같이 친구, 어른, 멘토와 같이 강하게 연결된 관계부터 

약하게 연결된 관계들이나 그 연결을 이어주는 자원 등 다양한 관계를 통해 축적될 

수 있다. 빅픽처러닝에서는 인턴십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사회적 자본을 넓히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학교 모델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내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을 통해서만 사회적 

자본을 쌓을 수 있었다. 그 대상도 ‘교사’로만 한정되었다. 하지만 LTI 에서는 

지역공동체 안에서 진학과 진로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쌓을 수 있다. 특히 

인턴십 현장의 ‘멘토’는 학교 밖에서 학생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어른으로서, 

학생이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약한 연결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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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생들은 인턴십의 가장 큰 장점으로 대학에 가기 전 무엇이 자신의 적성에 

잘 맞고 잘 맞지 않는지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과 자신의 관심사가 실제 직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멘토를 통해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Alger, 2016).  

 

그러나 이런 인턴십 경험이 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인턴십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터에서 갖춰야 

할 기본 태도나 매너를 학생들이 갖추지 못했을 때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한 학기에 

다수의 인턴십을 진행하거나 고학년 때 대학을 준비하면서 인턴십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분량의 할 일이 주어지기도 한다. 또한 학생의 

관심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인턴십을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빅픽처러닝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ImBlaze 앱(인턴십/멘토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교 단위에서 멘토풀을 관리한다. 그리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드바이저와 멘토의 협력을 강조한다. 어드바이저 레니 

오페디세노(Lenny Oppedisano)는 학생들의 인턴십 현장을 방문하여 멘토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인턴십 경험을 회고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태도를 

개선하고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 © MyWays 학습 생태계의 확장 ©My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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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화 학습 디자인  

 

새로운 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배움을 얻는 것은 

어른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첫날은 

얼마나 두렵게 느껴질까. 더군다나 그것이 3~6 년간 다녀야 하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교사들은 두려움과 미지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  

컨퍼런스에서 처음 만난 어드바이저 베키 시돈스(Beccy Siddons)는 같은 고민을 

공유했다. 미국에서는 9 월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입학생들을 받게 되는데, 그녀는 

자신의 “어드바이저리(Advisory) 그룹에 새로 입학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기존의 

학생들과 잘 어울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새 학기를 준비하며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였다.  

 

 

빅픽처러닝 학교의 어드바이저리 그룹은 무학년제로 구성이 된다. 입학할 때 

학생들은 어드바이저를 배정받는데,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최소 2 년 길게는 4 년까지 

같은 어드바이저의 지도를 받는다. 이는 한 어드바이저와 지속해서 의사소통하며 

학생의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또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 학생과 

어드바이저의 역할  ©유쓰망고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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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학생의 성장을 위해 부모나 외부 멘토와 더 쉽게 협력할 

수 있다. 어드바이저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신뢰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어드바이저와 어드바이저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다음 활동을 함께 한다: 

 

• 픽미업 (Pick Me Up):  한국의 아침 조회와 비슷한 교육 활동으로 어드바이저와 

학생들은 매일 아침 픽미업 시간으로 함께 일과를 시작한다. 정해진 프로그램 

대신 아이스브레이킹, 신체활동, 관계 쌓기 등 다양한 목적의 활동이 진행 된다.  

• 어드바이저리 시간 (Advisory Time) : 어드바이저의 그룹의 학생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 관심사 발견,  프로젝트 활동 등 학생의 관심사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그룹 또는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 넘나들며 배우기 (Leaving to Learn): 학교 밖 기관으로 나가는 현장 체험  

• Learning Through Internship (LTI):  관심사에 맞는 인턴십 경험 

 

한 명의 어드바이저가 담당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지 않도록 최대 15 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두고 있다. 어드바이저는 한 과목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 과목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대신에 학생 개인의 필요를 위해 다양한 교과의 지식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빅픽처러닝에서는 학생의 성공은 ‘어드바이저’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역할은 학생들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개별화된 학습 

목표(Personalized Learning Objectives)를 세우고 이에 따라 러닝 플랜(Learning 

Plan)과 인턴십(LTI)을 계획하고 그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또 

학기 말에 학업의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러닝 

플랜의 양식이나 개별화된 학업 목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각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관심사 파악 

학생들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활동은 주로 저학년에 제공된다.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을 접할 수 있도록 배움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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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심사를 학업 역량으로 발전 시키기 

빅픽처러닝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과목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학습 내용 

대신에 역량으로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과학이라는 과목명 대신에 경험적 

탐구(Empirical Reasoning), 수학 대신에 양적 탐구 (Quantitative Reasoning), 

언어 대신에 의사소통(Communication)등의 용어로 역량을 제시하고, 이 

역량에 맞는 개별화 된 학습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또 학습자들이 러닝 플랜을 

만들 때 역량을 중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예시: 깁슨 

에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개별화 학습 디자인에 필요한 역량들을 제시해 

놓은 표) 

3) 개별화 된 학습 디자인, 러닝 플랜 작성하기 

학생들은 어드바이저, 보호자와 함께 관심사를 바탕으로 LTI (인턴십), 학습 

목표, 학습 결과물을 러닝 플랜의 형태로 작성한다.  

 

   

로드 아일랜드(Rhode Island) 지역의 메트 스쿨 (the Met School)에서 온 학생들과 

어드바이저 베키가 함께 진행했던 세션, “메트 스쿨 학생들이 이끄는 개별화 학습에 

대한 대화 (It’s My Education! MET students lead conversations on personalized 

learning)” 에서는 여러 학생이 자신의 러닝 플랜의 예시를 보여주었는데, 이를 통해 

개별화 학습 디자인에 필요한 역량 예시  ©Gibson Ek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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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 러닝 플랜을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러닝 플랜은 개별 학생이 각 학기마다 무엇을 배우고 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계획표로, 학생마다 관심사에 따라 매우 다른 개별화된 목표와 러닝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학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학생들의 필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개별화된 목표와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학습 결과물(evidence)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매 학기 초 학생-

학부모/보호자-어드바이저가 팀을 이루어 함께 러닝 플랜을 작성하며, 때에 따라 

멘토나 사회복지사, 교장, 특수교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어 교육에 관심이 있는 12 학년 학생 지아(Jiah)는 LTI 의 일환으로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배우는 (ESL)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인턴십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이번 학기 보조 교사 자격증과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또 12 학년이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곳에 진학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 또한 러닝 플랜에 기록 되었다. 교육과 관련한 심리학 기초에 대해 탐구해 

보는 것을 학업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수업이 아니므로 학교 외에 

수강할 수 있는 기관을 찾고 그 기관에서 어떻게 수강할 것인지도 러닝 플랜에 

포함되었다. 또한, 개인적인 관심사로 아이티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들이 

쓰지 않는 학용품을 기부 받아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이 캠페인과 

인턴십을 연결하여 아이티 학생들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펜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또 다른 학생은 듀오링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스페인어를 습득하는 것을 학습 

목표 중 하나로 삼았었는데, 러닝 플랜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 목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중간에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관점이 아니라 ‘관심사가 변화하였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특별한 점 

중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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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형성 

 

학생들은 어드바이저리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베키와 학생들이 진행한 

세션에서는 학생들의 입으로 어드바이저리의 좋은 점을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어드바이저와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의사소통 기회, 이해, 

신뢰, 영감, 안정감, 도움, 교육, 그리고 안전 지대(comfort zone)를 떠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어드바이저와 관계를 쌓는 방법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대일 회의를 하는 

것뿐 아니라 매주 개인적으로 일기를 쓰고 어드바이저로부터 답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의외였던 것은 어드바이저의 개인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학교 

외에서도 연락할 수 있는 것도 관계 형성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 것이었다.  

우리의 교육 환경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 어떤 환경에서는 특별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교사의 연락처를 공유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생활 내내 같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일하는 것은 대학을 

진학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자신의 관심사를 잘 알고 학업적인 성장을 지켜본 

어드바이저와는 대학 진학 전략을 짜는 것이 훨씬 쉽고, 또 지원할 때에도 더 의미 

있는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  

학생들 또한 어드바이저리를 통해 멘토나 어드바이저와 같은 어른들 뿐만 아니라 

또래 구성원들과도 끈끈한 신뢰 관계를 맺고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메트스쿨 학생들의 발표 모습 ©Beccy’s blog & ©임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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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형성한 것이 빅픽처러닝의 어드바이저리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였다.  

어드바이저는 한국어로 해석하자면 ‘지도교사’에 가깝지만, 실제 하는 일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한국에서 진로 교사가 담당하는 진학 상담과 상담교사가 담당하는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담임 교사가 담당하는 학업 상담 및 학부모와의 연락과 때로는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과목 담당 교사의 역할까지, 어드바이저의 역할은 

모호하면서도 지나치게 많은 것처럼 보였다. 또, 보통 한 학생이 학교에서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한 명의 어드바이저 밑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년 지도 및 

무학년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은 

컨퍼런스에서 만난 어드바이저들과의 대화나 인터뷰를 통해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었다.  

 

1. 학생들의 각기 다른 관심사를 어떻게 발견하고 지도할까? 학생들의 관심사가 

매우 다양한데 그것을 한 명의 어드바이저가 어떻게 관리하고 상담할까? 

“일생 동안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강요 받아 온 9 학년(고등학교 신입생) 중에 

몇몇은 본인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Ninth graders who have spent their whole life 

being told what to learn, some of them don’t even know what they’re 

interested in because they haven’t been given the opportunity.)” - 베키 

실제로 학생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의 학교에 다니다가 빅픽처러닝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자신의 관심사를 찾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고 

한다. 기존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 

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학교에서 제시한 교육 과정을 따르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9 학년의 어드바이저리 세션에서는 다중 지능 검사, 학습 

스타일 확인, 자기 점검표 등을 통해 관심사를 찾는 데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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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16 명의 학생들이 모두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학생의 

관심사가 어드바이저에게 생소한 영역일 때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베키는 바로 이 점이 자신이 어드바이저라는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라고 

대답하였다.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통해 어드바이저도 계속 새로운 분야를 

탐구할 수 있고 자신을 계발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 

멘토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어드바이저 자신도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드바이저들을 위한 코치 

(instructional coach)로 일하고 있는 베쓰(Beth)는 비행기 조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비행기 회사에서 멘토를 통한 인턴십을 했고, 

그 결과 비행 훈련을 통해 아마추어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 도전하고 또 끊임 없이 자신의 관심사를 발굴해 내는 이런 

모습은 학생들에게도 롤모델이 될 수 있으며, 어드바이저라는 직업이 가진 

장점이다.  

 

2. 어드바이저의 업무량은 어떻게 되며, 어드바이저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빅뱅에서 만난 대부분의 어드바이저는 어드바이저의 업무량이 기존의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것과 비교하여 더 많은 편이라고 하였다. 먼저 

일주일에 3 번씩 갖게 되는 어드바이저리 세션 준비와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사 탐구 활동지 예시 ©BigPictur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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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과 학업 과정 체크한다. 각 학생은 한 학기당 2 개의 인턴십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턴십을 찾고 지원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며, 학기 중에는 

인턴십을 지도하는 멘토들과 연락하며 학생들의 인턴십을 점검하는 것도 

어드바이저가 할 일 중의 하나이다. 또 몇몇 빅픽처러닝 학교에서는 기존 

학교처럼 수학이나 언어 영역의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드바이저들은 

자신이 맡은 과목을 가르치기도 한다.  

 
          어드바이저의 하루 일과 예시 ©BigPictureLearning 

이렇게 많은 업무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드바이저들은 모두 입을 모아 

기존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드바이저들이 이 직업에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유(freedom)’와 학생 지도에서의 ‘자율성(autonomy)’이 크기 때문이다. 

픽미업과 어드바이저리 세션을 구성하는 것은 어드바이저에게 달려 있고, 

상대적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나 성취도 평가에서 오는 압박감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무엇보다도 한 학생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것 

또한 이 직업에서 오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였다.  

 

3. 어드바이저는 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유지되고 한 학생의 학교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빅픽처러닝에서는 

어드바이저의 역량을 향상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어떤 교사 교육 

및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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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참여했던 세션 중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어 이야기를 나누게 된 

어드바이저 캐서린(Katherine)은 동료 어드바이저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몇몇 어드바이저는 전문성 신장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학생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쏟지 않는 것이 보인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어드바이저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학교생활이 결정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드바이저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했다. 이는 빅뱅 컨퍼런스에서 어드바이저리를 경험한 탐방팀도 겪고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빅픽처러닝 네트워크나 각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만족스러운 어드바이저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제도적으로 교사들의 역량을 어떻게 향상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학교’ 또는 ‘지역’마다 어드바이저 교육이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인터뷰 했던 한 교사는 새로운 학기부터 기존에 제 2 외국어와 사회를 가르치던 

‘과목 담당’ 교사에서 ‘어드바이저’로 포지션을 변경한다고 하였고, 원하고 있던 

역할이기 때문에 매우 설렌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교사가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어드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1 년간 그림자 어드바이저(Shadow 

Advisor)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어드바이저가 운영하는 

어드바이저리 세션, Leaving to Learn, 픽미업 등의 활동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며 어드바이저의 역할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어드바이저 

첫해에는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도록 많은 동료 교사에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Learning Big Picture (온라인 어드바이저 교육 플랫폼) ©BigPictureLearning 



 37 

빅픽처러닝 네트워크에서는 어드바이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Learning Big 

Picture 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어드바이저가 갖추어야 

할 교육 철학이나 마인드셋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목표를 정하는 

방법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실용적인 주제로 코스가 

개발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 교육은 강제성이 있진 않으며,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학교나 교사가 하나의 코스당 200 달러(한화 약 22 만원)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4. 온전한 믿음 

 

 

 

이번 컨퍼런스 참가의 목적은 학생이 진행하는 워크숍(student-led workshop)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한 세션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학생 참여'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 바꿔 놓을 만하였다. 빅뱅 컨퍼런스에서 내가 예상했던 학생 발표 

세션은 유쓰망고 팀처럼 어른과 학생이 함께 공동 발표자이거나 학생들이 단독으로 

발표하더라도 어드바이저처럼 어른의 지도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발표에는 반드시 교사들의 피드백이나 지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은연중에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의 내용을 

준비하더라도 어른의 도움이나 지도 없이는 그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IxHRpshCvg
https://www.youtube.com/watch?v=MIxHRpshC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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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내가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된 세션 중에 “학생들에게 시사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 

(How to engage students in current events)”이라는 

워크숍이 있었다. 학생 진행 워크숍(student-led 

workshop)이라는 태그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발표자로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했었지만, 

제목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은 시사 문제를 활용한 

적절한 수업 방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른이 

발표를 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이 했던 활동을 하나씩 

소개하는 정도의 참여가 아닐까 생각했었다. 첫날 

리셉션에서 박정빈 학생과 고두리 학생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청소년 중에 12 학년의 

M Haynes 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다음 날 내가 관심이 있던 위 워크숍의 

발표자라고 하여 반갑게 인사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나는 M 과 함께 하는 

어른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세션을 들으러 장소에 들어가서 혼자 

발표를 준비하는 M 을 보며 내가 생각했던 것이 모두 '고정관념'이자 '편견'이었음을 

여실히 깨달았다. 이 세션의 발표자는 M 혼자였다.  

 

발표자 M 은 현재의 사회적 이슈들이 학생들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고, 

학생들이 본인들의 삶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심사를 어드바이저와 상의하다가 어드바이저리 

시간에 시사 문제(current events)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이끌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고, 그 때부터 다른 학생(peer)들에게 시사 문제를 학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 대해 고민하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 워크숍은 학생들에게 

시사 문제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토의를 이끌었던 M 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비록 M 이 했던 활동의 시작에는 어드바이저의 

권유와 지지가 있었지만, 컨퍼런스에서 이 워크숍을 발표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과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순전히 M 이 주도하였다.  

 

이 워크숍의 주제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학교에서 다룰 때 학생들이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생산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전략을 써야 하는 지 

알아보는 것이다.  

M의 워크샵 진행 모습 ©임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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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은 어드바이저리 시간에 사용했던 본인의 방법이나 경험을 소개하고, 또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참가자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놀랍게도 이 세션에 참가한 대부분은 

학생들이 아니라 빅픽처러닝의 학교의 교장과 어드바이저들이었지만, M 의 진행에 

따라 매우 진지하게 참여하였다. 때로는 M 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며 

M 을 학생 발표자가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가로 대우하고 있는 태도도 엿볼 수 있었다.  

 

Hart (1992)는 학생 참여 모델을 

계단식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진정한 

참여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내가 학생들에게서 기대하거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6 단계인 

‘어른들이 추진하고 학생들과 결정을 

공유하는 것’ 또는 7 단계인 ‘학생들이 

제안/추진하고 어른들이 지도하는 

것’이었다. 유쓰망고 팀의 발표는 이 두 

단계에 가장 근접해 있었다. 이 

모델에서 규정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참여는 ‘학생들이 제안/추진하고, 

어른들과 결정을 공유하는 것’이었고 

M 이 진행하는 워크숍은 이 단계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였다.  

 

이런 관점에서 행동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른의 역할이란, 그들을 지지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주체자임을 온전히 믿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다. 청소년들이야 말로 배움의 주체자임을 온전히 믿는 것에서 학습자 

중심의 환경을 만드는 시도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청소년 사회 참여 및 액티비즘(Youth Activism)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청소년들의 

역량과 자원이 어른들보다 부족하며 사회 문제에 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청소년을 결핍된 존재로 보는 관점(deficit model)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Osler & 

Hart (1992)의 학생 참여 계단 모델 



 40 

Starkey, 2003). 그러므로 학교나 사회에서는 청소년이 어떻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종합하고 

내재화하여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 구성원임을 인식(sufficient model)하고 

기회와 자원,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Youniess 외, 2002).  

 

물론, 어른들의 지지나 지도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단계를 이룰 수 있도록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른들이 내리는 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그들이 시작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또한 높은 단계의 학생 

참여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지하는 어른-행동하는 학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주체’를 대하는 우리 어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의 어드바이저’ 수상자, 레니 오페디세노(Lenny Oppedisano) 소개 

 

 Lenny Oppedisano ©BigPictureLearning 

레니는 2019년 빅뱅 컨퍼런스에서 올해의 어드바이저상 수상한 어드바이저다. 총 11년의 

교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교장 1명, 교직원 14명으로 구성된 Lafayette Big Picture 

(http://www.lafayetteschools.org/bigpicture)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터뷰어: 김하늬/일부 내용: 수상 소감)  

http://www.lafayetteschools.org/bigpicture
https://www.bigpicture.org/apps/pages/index.jsp?uREC_ID=579050&type=u&pREC_ID=172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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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픽처러닝 학교에서 일하게 된 동기 

내가 빅픽처러닝과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은 빅픽처러닝 

학교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이었다. 일반적인 전통적인 학교에 있을 때 나는 

생물 수업을 가르치고 있었다. 해부 수업을 진행하던 어느 날, 40분 수업이 끝나가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실험에 몰입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너무 몰입한 나머지 내가 

정리하라고 하는 말도 듣지 못한 채 수업이 끝남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는데 그때 

그 친구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이제 막 시작인데!”라는 

실망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그 친구의 몰입하려는 그 순간을 학교라는 제도가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생 중심 환경을 제공해주는 빅픽처러닝에 합류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근처 초등학교 건물을 빌려서 2개 교실에서 15명으로 시작했다. 그 이후 

500회 이상 전시회(exhibition)를 열었고, 전시회 마다 나는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또한 100번이 넘게 인턴십 현장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인턴십을 통해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의 가치를 

알아볼 때 성숙한 시민이 된다. 이는 멘토들이 학교의 장벽을 넘어 배움을 돕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들이 진정한 교사이다.  

 

 

2. 어드바이저리 진행 방식 

어드바이저의 모습은 학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필요와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에 따라 어드바이저리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는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아침에 학생들과 만난다. 화, 목은 인턴십에 나가는 날이다. 

어드바이저리와 개별 학습(independent study) 시간은 그룹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드바이저리가 끝나면 학생들은 각자 개별학습(independent study) 시간을 

갖는다. 예를 들어 2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드바이저리 시간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개별 학습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거나, 그룹으로 함께 책을 

읽거나 지역 공동체 기반 봉사 학습(service learning)을 하기도 하고, 인턴십 회고를 

하거나 토론을 하기도 한다. 또는 수학이나 작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 

시간으로 활용한다. School Reform Initiative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https://www.schoolreforminitiative.org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어드바이저리를 진행하기도 한다.  

 

https://www.schoolreforminitiat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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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드바이저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드바이저리에서 중요한 점은 같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함께 기준(norm)을 

정해 가는 거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check-in)하고 공유 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어드바이저리 이후에 학생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일대일 면담 시간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드바이저리를 수업으로 보지만 나는 학생들이 편안하게 느끼길 바란다. 

서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유머가 있고 가벼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가족같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또 학생들이 지지받는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워서 프로젝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픽미업 활동은 재밌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주로 한다. 좋아하는 영화나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낸다. 또 아무 

물건이나 쟁반에 늘어놓고 보여준 다음, 물건들을 가리고 기억나는 것을 모두 다 

적어보라고 한다. 이후에 짧은 시간에 관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인턴십 현장에서 관찰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학생들과 오랜 기간 (4년) 관계를 갖는 것의 아름다움은 또 다른 가족들을 

알아가는 것이다. 학생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 졸업해서도 보통 연락을 

지속하게 되고 결혼식에 초대받기도 한다.  

 

 

4. 학생들의 관심사를 알아가는 방법과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법 

빅픽처러닝이 어드바이저 가이드를 제공한다. 20년 전에는 바인더를 나눠줬으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다양한 활동이 수록되어 있지만 다 할 수는 없고, 

학생들의 개성과 관심사에 따라 바꿔서 진행한다. 많은 학생이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또 알아도 말을 안 하기도 한다. 입 밖에 

내는 순간 그다음에 어른들이 기대하기 때문이다. 무엇에 관심 있는지 조사를 

하기도 하고 자가 설문을 하는 양식도 있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학생들을 실제 

생활의 다양한 경험에 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말하는 수준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보지 않으면 정확한 언어로 구사하기 어렵다. 나는 주로 

1학년 때 봉사 학습(service learning) 프로젝트를 많이 하도록 하고, 어드바이저리 

세션의 프로젝트로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배운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요소를 넣으라고 장려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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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리가 꿈꾸는 교육 환경 
 

 

 

1. 개별적 존재에 집중하는 한 사람 

미국에서 빅픽처러닝의 어드바이저리 제도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기존 학교에서는 

담임 교사가 없거나 그 역할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사와 학업을 상담할 

수 있는 교사가 배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생활의 만족감을 

높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담임교사, 진로교사, 상담교사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학업을 돕고 있다. 하지만 빅픽처러닝의 어드바이저리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학교의 시스템적으로 어드바이저와 학생이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과 한 명의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학생 수에 제한을 

두었다는 점이다.  

 

일주일에 2~3 회 이상의 어드바이저리 세션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과 관계를 쌓고, 

일대일 미팅을 통해 관심사와 학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학기마다 자신의 

관심사를 점검하고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짜기 위해 학교 안팎의 여러 구성원과 

의사소통할 기회를 갖는 것은, 현재 30 명 이상의 학생들을 담당하며 일과 내 별도의 

담임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한국의 담임 교사 제도하에서는 개개인의 교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 한국의 교육 제도하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어드바이저리 제도를 반영할 방법은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학생들이 입학하거나 새 학년이 되는 3 월에는 집중적으로 담임 

교사 시간과 별도의 상담 시간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관심사를 함께 탐구하거나 또는 

일 년 간 달성하고 싶은 개별화된 학업 목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사와의 충분한 

대화의 기회를 일과 내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멘토와 어드바이저가 함께 협력하여 한 학생을 함께 지도하듯이, 담임교사와 

진로교사, 상담교사 그리고 가능하다면 과목 및 동아리 담당 교사가 함께 한 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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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찰과 지도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와 시간의 마련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번에 함께 빅뱅에 발표자로 참가한 박정빈 학생과 고두리 학생에게 고민이 있거나 

자기의 관심사를 확장하고 싶을 때 학교에서 누구를 찾아가는 지를 물었다. 관심사와 

관련이 있는 과목이나 동아리 담당 교사인지, 일 년 동안 생활을 지도하는 

담임교사인지, 또는 전문적으로 진학을 상담할 수 있는 진로교사인지 궁금했다.  

 

학생들의 대답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선생님’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교사들의 역할을 세분화하여도, 결국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이해이다. 이는 어드바이저리 제도가 왜 

빅픽처러닝 학교 모델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2. 다양한 배움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6 학년 시간 배당 기준을 보면 국어 204 시간, 수학 

136 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학생에게 수학 136 시간이 필요할까? 

어떤 학생은 수학은 100 시간만 필요하고, 국어가 300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 어떤 

학생은 국어는 100 시간 필요하고, 수학이 400 시간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교 6 학년 학생은 국어 204 시간, 수학 136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걸까?  

 

법적으로 그만큼 이수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다. 교사는 이만큼의 시간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과정을 학생에 맞춰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 절대적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메트 스쿨과 

같은 다양화되고 자율적인 학생 교육은 불가능하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현재와 같이 매우 세밀하고, 촘촘하게 계획된 교육과정은 오히려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족쇄가 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최소화 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인턴십을 기반으로 학생 주도 프로젝트 운영도 가능하고, 

텃밭에서 작물을 기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 

‘한 번에 한 아이씩’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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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관의 확대  

90 년대만 해도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등이 있었다. 상업고등학교에서는 상업과 

관련된 주산, 부기, 회계 등을 배웠고 졸업 후 은행이나 회사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업고등학교는 공부를 못 하는 학생(인문계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없는 성적이 나쁜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어느 시점에 이 

학교들은 특성화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격상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특성화고는 ‘공부 못 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일류 대학을 나와도 직업을 갖고,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성인이 되면 직업을 갖는다. 

결국 성인이 되면 누구나 직업을 갖는다. 다만 직업을 갖는 시점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그런데 직업의 가치가 학생의 학창시절 성적 순으로 매겨지고 직업의 위계를 

만들어낸다. 직업에 귀천을 매긴다면 그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 직업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노동의 가치는 모두 평등하다. 
 

메트 스쿨 모델이 10 년 전 국내에 소개될 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도 비슷하다. ‘인턴십’이라는 형태의 배움은 ‘고급 지식’을 책을 통해 익혀야 하는 

직업군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데에서 온 반응이다. 하지만 일의 종류, 일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본 탐방 보고서에 소개된 빅픽처러닝 학생들의 인턴십 종류만 봐도 알 

수 있다. 인문계, 자연계, 특성화고, 예체능으로 분류하는 직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모두가 현장에 기반한 배움을 추구해야 

한다. 

 

인턴십에 기반한 학습은 단순한 직업 체험, 실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의 확장 기회이며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첫 단추이다.  

 

 

 

4. 세상과 연결된 학교  

독립적이다 못해 고립되어 버린 학교. 왜 학교는 세상에서 동떨어져 존재하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는 일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물음에 답을 고민해 봐야 하고,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학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의 하는 것 또한 더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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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분명 고립되어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다양하고 수많은 

대상들과 소통하며, 복잡한 네트워크를 만들며 살아갈 것이다. 학교 또한 세상과 

소통하고 다양한 연결고리를 만들며 세상 속에 공존해야 한다.  

 

본 탐방 보고서의 ‘II. 행동하는 청소년’ 부분에서 소개한 빅픽처러닝 청소년들의 

경험은 국내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세상과 연결된 학교의 경험이 소수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당장 일반 공립학교에서 

인턴십 도입이 어렵다면, 실제 세상의 주제를 교실 안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빅픽처러닝은 깊이 있는 배움과 강한 동기는 ‘나’와 ‘세상’에 관련 있는 '진짜 

경험(Authentic Experience)'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진짜 경험이 가능한 학교의 모습을 

다시 그려야 할 때다. 

 


